
심슨목사를 본으로 삼게 된 이유 (김진태 교수,  2001년 10월 30일) 
비고 심슨의 장점과 본받을 만한 점 

항상 거짓없시 진실한 삶을 사셨다. 자신의 소신에 따라 당시 금기중 금기인 재 세례를 
받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목회자로서 장래에 대한 이기적 고려없시 장로교 노회에 
사표를 제출하셨다.  
무슨 일에나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셨다: Chestnut St. Presb. Church 의 
성전신축시 보수받기를 거부하였고 첫번째 선교지를 발간할 때도 그 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555불을 사용 자비로 발간하셨다. Gospel Tabernacle 을 시작할 때도 
보수받기를 거부하셨다. 

 
 
 
 

온전한 인격 

겸비: 자신의 신유체험을 자랑한 적이 없았고 휘튼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주려했슬 
때도 거부하고 받지 않으셨다.  
탁월한 설교가며 목회자: 철저한 설교준비, 유창한 언변, 성경말씀지식… 
“심슨은 말씀을 전할 때에 회중이 지겨워하는 설교를 않도록 항상 유의했다.  찬양과 
음악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예배를 드렸고 설교는 가능하면 짧게 하였스며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은 절대로 삼가하였다. 심슨이 절대 삼가한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다른 교회나 단체에 대한 험담은 절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52-53) 
탁월한 부흥사 
시인이며 음악가: 수백편의 시와 찬양을 지으셨다. 찬 133장, 408장, 456장, 498장, 
530장외 한국찬송가에 포함되지 않은 찬송도 약 350곡이 있다. 
교수: Nyack Missionary College 
수많은 작품을 남긴 저술가: 선교잡지, Christ in the Bible series, Fourfold Gospel…등 
탁월한 저술로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큰 인물들을 포용하고 사역에 동참토록 사람의 마음을 끄는 강력한 
흡인력의 소유자였다. 이는 심슨의 인품에 기인한 것이다. 

 
 
 
 
 
 
 
 

달란트 

대형집회를 유치한 Promoter이셨다: 2 Alliances, 선교대회, 금요은사집회… 
 

Vision에 근거한 
사역 

확실한 한가지 비젼: “Divine Plan” (하나님이 주신 교회상)  
신약 초대교회를 모델로 한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개인적 성결체험과 땅끝까지 
복음전하는 선교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최우선의 존귀를 올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근본목적: 복음전도의 역할. 

사역에 대한 
열정과 행동하는 

믿음. 

자신의 모든 달란트와 자원을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께 영광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활화산같은 열정을 바쳐서 하셨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꿈과 소원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영적체험 성결과 신유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체험적 신앙의 소유자이셨다.  
사역에 있어 재정문제는 우선순위의 꼴찌였다.  “세상사업도 성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면 항상 투자할 사람이 있는 법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값어치있는 
사역이라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법이다.” 

 
믿음 

만사를 기도와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시작하셨다.  
 
 

살아 역사하는 
지속적인 전통 

다른 운동과 달리 심슨이 일으킨 선교운동은 심슨사후에도 면면히 그가 세운 조직과 
이를 통해 그의 뜻을 이어받은 인재들을 통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인간 심슨은 
가셨지만 그의 믿음과 선교의 정신은 우리의 심령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인물위주의 조직은 인물과 함께 소멸하지만 그리스도만을 위해 삶을 바친 
그의 정신은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의 본이요 목회자와 선교사의 본인 
것이다. 

 


